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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introduced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to the Western World. Dallet 

(1874) described that the thousand character has been used both in China and in Korea for the very long time, and that it 

was used as the textbook for the Chinese characters for the children.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as Tcheonzamun 

(千字文) in Korea (Han, 1583). It is thought that the Sphinx is the splendid thing in the Western World. The Tcheonzamun 

is the miraculous thing in the Eastern World. Recently Park et al., (2021) and Kim (2023) translated Tcheonzamun poem 

in the interesting manner, and they (Park et al., 2021; Kim, 2023) thought that the theme of the Tcheonzamun poem is the 

‘love’ between the husband and the wife. The present study is carried out in the viewpoint of the love between the couple. 

It is often said that the love is not perfect, but that it is incomplete. In the present study, the condition is very severe between 

the husband and the wife. Somewhat old Tcheonzamun book (Han, 1583) was used for this study. The method used in the 

present study is on the basis of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on Tcheonzamun (Kim, 2023). By chance, it is 

known that the sixteen letters on Tcheonzamun make a poem (Park et al., 2021). There are three methods for the translation 

on Korean grammar (Park et al., 2021; Kim, 2023). On the present study, the translation was done on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Kim, 2023). The range of this study is of (Tcheonzamun 721st-736th). This work concerns the 

translation of Tcheonzamun poem. The title of this study is ‘It is you Hyeonhi who made me(Augustin) happy on the very 

difficult life in Japan! (沈(Tchim) 默(Meug) 寂(Zyeog) 寥(Yo)) (Tcheonzamun 721st-736th)’. The present researchers do 

not judge whether the following curses will be to her husband or not. The curses might be to the woman whom her husband 

likes. Anyway, the next is the pray of the wife to the living Lord! <Number in Tcheonzamun. Chinese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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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nunciation in Korean language). Modified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on Korean language in Korean alphabet. 

Modified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on Korean language in English alphabet >. 721-726 兩(Yang) 疏(So) 見

(Gyeon) 機(Gi) 解(Hae) 組(Zo) “양손 끊기 해줘!” Yang-son Geun-gi Hae-zwo! My Lord! I wish (Hae-zwo!) that You 

cut (Geun-gi) the both hands (Yang-son) of the person! 727- 732 誰(Shyu) 逼(Pib) 索(Saeg) 居(Keo) 閑(Han) 處(Tchyeo). 

“슬피 살게한 채!” Seul-pi Sal-ke-han Tche! Oh My Lord! I wish that You make (Tche!) the person to live (Sal-ke-han) 

unhappily (Seul-pi)! 733-736 沈(Tchim) 默(Meug) 寂(Zyeog) 寥(Yo). “침을 뱉어 줘요! Tchim-eul Baet-eo Zweo-yo! 

My Lord! I wish (zweo-yo!) that You will spit (Tchim-eul Baet-eo) at my opponent contemptuously. “It is you Hyeonhi 

who made me(Augustin) happy on the very difficult life in Japan!”. 

Keywords: It is you Hyeonhi who made me(Augustin) happy on the very difficult life in Japan! (沈(Tchim) 默(Meug) 

寂(Zyeog) 寥(Yo)) (Tcheonzamun 721st-736th). 

 

INTRODUCTION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introduced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to the Western World. Dallet (1874) 

described that the thousand character has been used both in China and in Korea for the very long time, and that it was used 

as the textbook for the Chinese characters for the children.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as Tcheonzamun (千字

文) in Korea (Han, 1583). It is thought that the Sphinx is the splendid thing in the Western World. The Tcheonzamun is the 

miraculous thing in the Eastern World. Recently Park et al., (2021) and Kim (2023) translated Tcheonzamun poem in the 

interesting manner, and they (Park et al., 2021; Kim, 2023) thought that the theme of the Tcheonzamun poem is the ‘love’ 

between the husband and the wife. The present study is carried out in the viewpoint of the love between the couple. It is 

often said that the love is not perfect, but that it is incomplete. In the present study, the condition is very severe between 

the husband and the wife. 

 

MATERIALS AND METHODS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Somewhat old Tcheonzamun book 

(Han, 1583) was used for this study. The method used in the present study is on the basis of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on Tcheonzamun (Kim, 2023). By chance, it is known that the sixteen letters on Tcheonzamun make a 

poem (Park et al., 2021). There are three methods for the translation on Korean grammar (Park et al., 2021; Kim, 2023). 

On the present study, the translation was done on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Kim, 2023). The range of 

this study is of (Tcheonzamun 721st-736th). 

 

RESULTS AND DISCUSSION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This work concerns the translation 

of Tcheonzamun poem. The title of this study is ‘It is you Hyeonhi who made me(Augustin) happy on the very difficult 

life in Japan! (沈(Tchim) 默(Meug) 寂(Zyeog) 寥(Yo)) (Tcheonzamun 721st-736th)’. The present researchers do not judge 

whether the following curses will be to her husband or not. The curses might be to the woman whom her husband likes. 

Anyway, the next is the pray of the wife to the living Lord! 

 

<Number in Tcheonzamun.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in Korean language). Modified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on Korean language in Korean alphabet. Modified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on Korean 

language in English alphabet > 

 

721-726 兩(Yang) 疏(So) 見(Gyeon) 機(Gi) 解(Hae) 組(Zo) “양손 끊기 해줘!” Yang-son Geun-gi Hae-zwo! 

My Lord! I wish (Hae-zwo!) that You cut (Geun-gi) the both hands (Yang-son) of the person! 

 

727- 732 誰(Shyu) 逼(Pib) 索(Saeg) 居(Keo) 閑(Han) 處(Tchyeo). “슬피 살게한 채!” Seul-pi Sal-ke-han Tche! 

Oh My Lord! I wish that You make (Tche!) the person to live (Sal-ke-han) unhappily (Seul-pi)! 

 

733-736 沈(Tchim) 默(Meug) 寂(Zyeog) 寥(Yo). “침을 뱉어 줘요! Tchim-eul Baet-eo Zweo-yo! 

My Lord! I wish (zweo-yo!) that You will spit (Tchim-eul Baet-eo) at my opponent contemptuously. 

 

“It is you Hyeonhi who made me(Augustin) happy on the very difficult life in Japan!” 

 

The following is the original writing of this research. It was written in Korean language on 8 April 2026.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앉아야지요”(2) – “일본 생활에서 나를 붙잡아준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오 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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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앉아야지요 (천자문 하나)..... 쓰기 시작한 날: 2012년 5월 31일 성모 마리아의 

방문축일. 네, 솟구쳐 오르는 그 거칠고 억센 마음을 키워 나가는 것이(發) 아니고,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나의 

조용해진 마음이 널리 전해지도록 하면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周).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먼저 깊게 생각하고 그 생각이 점점 더 깊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널리 퍼져나가게 함입니다. 

천자문의 저자는 그 방법을 다음 두 줄에서 알려줍니다. 첫째는 ‘시간을 낼 것’입니다. 다들 바쁘니까요. 천자문이 

쓰여졌던 옛날에도 지금 현대에도 시간은 많지 않으니까요! 아침인가 저녁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때든지 간에 ‘조금 남는 짜투리 시간을 쓰자’는 것입니다(셋째 줄). 둘째는 ‘아무데서나’입니다(넷째 줄). 제가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살레시오 수도회를 만든 돈보스코 성인이 자주 쓰셨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지금 

여기에서”라는 말이요!] 둘째 줄처럼 살아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서(道) 올바른 답을 얻으려고 

한다면(問 ) “아침 일찍부터(朝 ) 일어나 앉아야지요(坐 ).” [그리고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우선 나 

스스로에게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우리들의 주님께요. 제 아내 현희 레지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학생입니다. 지난 번에는 농학과를 졸업했는데, 이번에 불어불문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중국어를 방송대에서 

공부하고 싶었는데요... 저라면 그렇게 빽빽하게 수업하는 방송대 공부 방식에서 점수를 얻을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방송대를 졸업한 제 현희가 존경스럽습니다. 입학한 사람의 겨우 6 퍼센트(%)만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방송대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도 존경스럽습니다. “공부를 하고 또 하고” 이렇게들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현희씨를 비롯한 한국방송통신대 학생들 화이팅! 힘내세요!] 네, 둘째 줄처럼 하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지요. 그것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길 모퉁이에서나 한쪽 구석에서(垂) 손을 모아 받들듯이(拱) 글의 

한 귀절 한 귀절을(章) 펼쳐 보고 있으면(平) 참 좋겠습니다. [이 책이 성경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기에 작은 

기도도 함께 곁들여지면 더 좋겠지요... 네, 다른 사람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네요. 그리고 이 방법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 방법이 화를 내고 벌을 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다고 천자문의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2013년 3월 15일 무렵) 프랑스에 있는 로사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로사가 우리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로사는 마이크 달린 콤퓨타를 학교에 가지고 가서 무료로 전화를 하곤 합니다. 사람이 없는 강의실 한 

귀퉁이에서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엄마아빠를 그리는 그 아이의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애처럽기도 합니다. 외국 유학생이 겪는 외로움이지요! 그런 외로움을 우리 부부도 겪어 알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었는데요... 우리 지은이와 지아와 로사는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음식을 

거의 먹을 수 없습니다. 김치, 꼴뚜기, 깻잎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음식이 옆에 있어도, 

맛있다는 생각도 없이 ‘시큰둥하게’ 그냥 당연하다는 듯 먹을 것을 먹는다는 기분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아내 현희 레지나가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해주는 이 음식을, 지구 반대쪽에서 살고 있는 우리 로사, 안나, 

아가다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제가 우리 아들 

대건안드레아와 소화랑 마음을 함께 할 수 있게 될테니까요! 전화를 하고 있던 그때 대건안드레아와 소화 

데레사는 집에서 만두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마 대건안드레아가 “로사야, 만두 먹어!”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 

말이 로사 마음을 그만 흔들리게 했던 모양입니다. 이윽고 제 아내 현희의 카톡(휴대 전화기를 사용해서 짧은 글을 

주고 받는 방법)에는, 로사의 “나도 만두 좀 줘! 먹고 싶단 말이야!”라는 글이 연속으로 뜨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는 “쯧쯧 가엾은 것들! 고생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아 안나야(둘째 딸), 지은 

아가다야(큰딸) 힘들 내거라! 사랑해!” 그날(2013년 3월 18일) 우리 현희는 로사가 신청한 ‘깻잎, 꼴뚜기, 김치, 

오징어와 찰밥 햇반’을 달력에 써놓고 준비해서 딸들에게 보내주려고 시장에 갔습니다! 역시 소모즈 현희입니다. 

(‘소모즈’는 집에서 우리 현희씨의 별명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멘! 박 현희 레지나와 김 상덕 아오스딩 부부 

드립니다, 2013년 3월 30일 성토요일. 593. “일본 생활에서 나를 붙잡아준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오 현희!”..... 처음 

쓰기 시작한 날: 2026년 4월 5일 주님 부활 대축일. .잘했다고 티 내지 마시오! 마태오 복음 6장. 예수님 아멘 새벽에 

맥394 논문 주셨쏘잉 정말 기쁘요잉! 주님께서 현희랑 아오스딩에게 신혼 1년 삼백 쉰 다섯 날 주셨어라우! 

고맙구만이라우 우리 둘의 주님 아멘 고맙구만요! 조엘린이 엊저녁 미사에 와서 반가왔어라우 우리 현희가 

데리고 왔어라우! 우리 현희 사랑해 고마워! 2026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씁니다. 예수님 아멘 고맙쏘잉! 우리 

현희랑 함께요 잘 잤어라우 주님 우리 현희랑 아오스딩의 예수님 주님 아멘 고맙쏘잉 고마와라우 우리 둘의 주님 

아멘! 2026년 4월 6일 새벽. 예수님 우리 현희랑 아오스딩의 예수님 이 좋은 해석 주셔서 참말로 고맙쏘잉! 우리 

둘의 예수님 주님 아멘! “양손 끊기 해줘!” (721-726 兩(Yang) 疏(So) 見(Gyeon) 機(Gi) 解(Hae) 組(Zo)). 우리 현희랑 

아오스딩의 예수님 주님 아멘 아멘 고맙쏘잉! 2026년 4월 6일 낮 학교에서요, 예수님 우리 현희랑 아오스딩의 

예수님 아멘 고맙쏘잉 이 해석 주셔서요 주님 아멘! “새끼한테!” (729- 732 索(Saeg) 居(Keo) 閑(Han) 處(Tchyeo)). 

우리 둘의 예수님 주님 아멘 고맙쏘잉! 우리 집에서요 2026년 4월 7일. 예수님 현희랑 아오스딩 우리 둘의 예수님 

주님 아멘 고마와라우! 주님께서 좋은 해석 주셨어라우 우리 현희랑 아오스딩에게요 예수님 주님 아멘 

고맙구만요! “슬피 살게한 채! (727- 732 誰(Shyu) 逼(Pib) 索(Saeg) 居(Keo) 閑(Han) 處(Tchyeo))” 주십니다 우리 

둘의 주님 아멘 고맙쏘잉! 2026년 4월 7일 학교에서요. 예수님 현희랑 아오스딩 우리 둘의 예수님 주님 아멘 

고맙쏘잉! “침을 뱉어줘요! (733-736 沈(Tchim) 默(Meug) 寂(Zyeog) 寥(Yo)). 예수님 우리 현희랑 아오스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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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 주님 아멘 아멘! “일본 생활에서 나를 붙잡아준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오 현희!” 소상공인 지원 받으려고요 

사업자 현황 쓰고 옵니다. 서대전 세무서에서요. 우리 현희랑 아오스딩의 예수님 주님 아멘 고맙구만요! 집에 오는 

시내뻐스에서요, 2026년 4월 8일. 주님 고맙습니다 아멘! 김상덕 아오스딩과 박현희 레지나 부부 드립니다. 

 

The them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733-736 沈(Tchim) 默(Meug) 寂(Zyeog) 寥(Yo). “침을 뱉어 줘요! Tchim-

eul Baet-eo Zweo-yo! My Lord! I wish (zweo-yo!) that You will spit (Tchim-eul Baet-eo) at my opponent contemptuously. 

“It is you Hyeonhi who made me(Augustin) happy on the very difficult life in Japan!” 

 

Our Lord! You have guided two of us, Hyeonhi and Augustin, and our five children for this work! Thank you so much,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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